
  

금가는 일본 금가는 일본 금가는 일본 금가는 일본 ‘‘‘‘품질 신화품질 신화품질 신화품질 신화’ ’ ’ ’ <<<<상상상상> > > > 해외 생산 늘리면서 기술해외 생산 늘리면서 기술해외 생산 늘리면서 기술해외 생산 늘리면서 기술····품질 관리품질 관리품질 관리품질 관리    허허허허
점점점점

1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오렘에 있는 한 도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정비공들이 승용차

를 수리하고 있다. [블룸버그]

도쿄 신주쿠( )에 살고 있는 40대 회사원 가와모토 도오루( )는 지난해 여름 구입한 

일본제 노트북 컴퓨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꼴로 홍역을 치른다. 툭하면 고장이 나 저장된 사

진과 문서를 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5만~6만 엔까지 떨어진 저가 노트북을 샀던 게 실

수였다. 

 

이런 가격은 해외에서 최저 사양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일본 메이커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제조 지역은 물론 중국이다. 여기서 생산

된 제품들은 품질보다는 가격에 초점이 맞춰진다. 고성능의 고가 제품을 주로 만들어오던 일

본 기업들로선 해외 공장의 품질 관리를 일본에서처럼 엄격히 할 수가 없다. 뒤탈이 나는 것

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도요타자동차의 대량 리콜 사태도 똑같은 배경에서 일어났다. 도요타는 와타나베 가쓰아키

( ) 전 사장 시절 제너럴 모터스(GM)를 제치기 위해 글로벌 생산 체제를 급속도로 확

대했다. 2007년에는 생산 규모에서, 2008년에는 판매 대수에서 GM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

다. 

 

하지만 현지 기술자들에 대한 관리는 역부족이었다. 야나기마치 이사오( 功) 게이오대 교

수는 도요타의 리콜을 “비용 삭감을 위해 부품의 공통화가 진행되면서 결함이 발생한 것”이

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태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는 나름대로 대비는 해왔다. 해외생산 거점에 본사 기술자를 보내 지도하고, 본사로 현

지 기술자들을 불러들여 표준화된 기술을 가르치는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그러나 2006

년 700만 대 안팎을 생산하던 도요타가 1000만 대 생산 체제로 확대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입력 2010.02.03 00:05 / 수정 2010.02.03 09:28

Page 1 of 3금가는 일본 ‘품질 신화’ <상> 해외 생산 늘리면서 기술·품질 관리 허점

2012/07/08http://article.joinsmsn.com/news/option/article_print.asp?ctg=11&total_id=3996727

ISAO YANAGIMACHI
ハイライト表示



이다. 

 

일본 제조업의 ‘품질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

적, 일본인들도 부정하진 않는다. 도요타의 품질보

증 담당인 사사키 신이치( ) 부사장은 2

일 일본 나고야 본사에서 “세계 고객들에게 심려

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도쿄 증시에서 도요타 주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

날까지 14% 하락했다.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

수세로 2일엔 전날보다 주가가 4.5% 올랐지만, 그

새 시가총액은 약 1조5000엔(약 19조원)이나 증

발했다. 

 

벨기에에선 7만 대가 추가되는 등 이미 1000만 대

를 넘어선 리콜도 확산되고 있다. 도요타는 비상금

으로 쌓아둔 5000억 엔(약 6조5000억원)의 충당

금 가운데 최대 2000억 엔을 투입해 사태를 수습

한다는 방침이지만 손실 확대는 불가피해질 전망

이라고 니혼게이자이( 經 )신문이 전했다.  

 

혼다의 자동차도 해외에서 탈이 났다. 창문에 빗물

이 스며들자 65만여 대가 리콜됐다. 일본 차의 불

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쓰비시( )자동

차는 2000년 차량 결함을 감추다 들통나 대량 리

콜을 실시했다. 이미지가 나빠진 미쓰비시자동차

는 지난해 말부터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앵(PSA)에 

경영권을 넘기는 쪽으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전자제품에도 불량품이 속출하고 있다. 샤프는 지난달 26일 냉장고 문이 떨어져 소비자 4명

이 골절 등 중경상을 입었다며 97만 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샤프는 “잘 사용하면 떨어질 리 없지만 안전을 위해 강도가 높은 부품으로 교환한다”고 밝혔

다. 리콜은 하겠지만 품질 결함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1980년대 세계 1등에 올라섰던 소니도 2006년 10월 노트북에 들어간 것을 포함해 약 800만 

개의 배터리를 국내외에서 리콜했다. 무결점 품질을 자랑해오던 소니가 배터리의 결함을 인

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처럼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술에 대한 과신이 대량 리콜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

이 많다. 도요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이미 2007년부터 있었고, 샤프 냉장고의 결함도 2006

년부터 발생했다.  

 

그런데도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자부심이 소비자 불만을 외면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

이다. 하지만 해외 생산을 늘리면서 기술과 품질에 대한 관리에 실패해 결국 뒤늦은 리콜로 

사태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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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회사들은 수리 요청에 대한 반응도 늦다. 신청을 하면 며칠이 걸린다. 관료적 절차 

탓도 있지만,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의 과실로 보려는 분위기도 적잖은 원인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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